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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우리나라는 대기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바탕으로 현재의 경제성장을 이루어냈다. 그러나 국가경제에서 중소기
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아주 높으며 정보화를 통해 생산성 제고와 역량강화를 동시에 꾀할 수 있다. 현재 중소기업 정
보화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은 국가예산의 감소를 비롯하여 다양한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중소기업 
정보화와 관련된 정책의 현황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현재 중소기업 정보화 정책의 현안과제를 도출하고자 한다. 그리
고 도출된 현안과제를 수요자 중심의 지원정책 다변화, 성과 중심의 지원정책 효율화, 장기적 관점의 성장동력화의 
세 가지 관점으로 나누어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Abstract  Korea has achieved the current economy growth based on the industrial structure which was focused 
on large companies. However, small businesses can be of great importance in the national economy and also 
the information for small businesses can promote improvement in productivity and reinforcement of the 
capability at a time. Currently the national policy for strengthening information capabilities of small businesses 
is being confronted with various difficulties including a decrease in a national budget. In this paper I will 
examine the present policy related to the information for small businesses and draw several issues of it. Based 
on them, finally I will suggest a new policy direction with three categories, which are diversification of the 
consumer-directed support policy, efficiency of the performance-oriented support policy and long-term dynamic 
force for grow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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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우리나라는 일본과 함께 대기업중심으로 경제성장을 
이룩한 대표적인 국가이지만, 중소기업이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아주 높다. 중소기업청[6]에서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중소기업은 2007년 기준으로 사업체수 
2,974천개, 종사자 수 11,149천명으로 전체 사업체의 
99.9%, 전체고용의 88.4%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대비 
38,071개, 471,345명이 증가하였다. 특히, 종사자수의 경
우 일본과 대만이 70%대, 미국과 영국이 50%대의 비중

을 차지하는 것에 비해 우리나라는 높은 수준의 고용을 
보이고 있으며, 대기업이 전년대비 1.1%p 종사자 수 감
소를 보인 것에 비해 중소기업은 1.1%p의 증가를 보이며 
국가경제를 견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7]. 

정보화의 성과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부분 검증 되었
다. 특히 중소기업은 업무효율성 향상, 비용절감, 생산성 
향상 등을 위하여 정보화의 도입 및 확대의 필요성을 느
끼고 있다[3].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에 따르면 현재 중
소기업 정보화 수준조사의 점수는 54.57점으로 [그림 1]
에서 설명하고 있는 정보화 성숙모형의 통합정보화 단계



중소기업 정보화역량 강화정책 현안과제와 정책방향

1431

정보화도입
(PC)

단위정보화
(Application,
초기 CRM)

통합정보화
(ERP/KMS/
EDW/KP)

기업간협력
(SCM/EDI/SRM)

전략적혁신
(e-Biz)

정보화 1단계
: 정보화 인식

정보화 2단계
: 정보화 = 생산성 향상 Tool

정보화 3단계
: 정보화 = 기업경쟁력의 전략요소

정보화 4단계
: 정보화 = 기업생존의 필수조건

정보화 5단계
: 정보화 = 가치사슬의 필수조건

정보화 구축범위

관련된
모든 것

  회사
외부업무

  회사
내부업무

팀업무

개인업무

정보화 성숙도

[그림 1] 정보화 성숙모형

에 이르고 있다[3]. 정보화 성숙모형은 중소기업 정보화
의 발전단계에 대한 포괄적 관점을 제시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정보화가 필요한 업무는 가치사슬의 보조활동 
영역에서 정보화의 효과성이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본원
적 활동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3]. 

최근에는 변동이 심한 경제상황과 빠른 정보기술 발전
으로 인해 중소기업 정보화의 수요가 ERP, CRM과 같은 
단위정보화영역이 아닌 SCM, EDI와 같은 기업간 협력 
단계로 변화하고 있으며 SaaS, Mobile business, Green IT
등 다양한 이슈에 부합하는 영역에 대한 수요를 증대시
키고 있다. 그리고 연간 4만개사가 새롭게 창업하여 중소
기업으로 탄생하고 있다는 것은 기존의 중소기업 정보화 
지원사업 영역이 강화되어야할 뿐만 아니라 패러다임 변
화에 대한 대응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러한 현업의 요구사항들을 충족
시킬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이 필요하며, 이들 정책에 기반
을 둔 정책이 효율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
구에서는 중소기업 정보화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의 현안
과제를 분석하여 구체적인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정보화지원 현황 

현재까지 중소기업의 정보화 영역으로 지원된 사업과 
목표는 아래 [그림 2]와 같다.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2001년에 정보화 기반조성정책이 처음 시행되었고 2005
년도부터는 다양한 분야로 정부지원 사업이 확대되었지
만, 2008년을 기점으로 축소되기 시작하여 2010년 현 시

점에서 중소기업 정보화를 지원하는 정부지원 사업은 중
소기업청에서 시행하는 사업이외에는 전무한 실정이다. 
그나마도 중소기업청의 정보화 예산은 매년 감소하여 
2009년 기준으로는 2005년 대비 절반수준인 174억원으
로 예산이 책정되었다. 

[그림 2] 부처/연도별 중소기업 정보화 지원사업

 

중소기업청에서 시행하는 중소기업 정보화지원사업은 
현재 IT기반경영혁신강화사업, 생산현장디지털화사업, 
공동네트워크화지원사업, 업종별 클러스터 지원사업으로 
등의 4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각 사업은 고유의 영역을 
가지고 지원되고 있는데 IT기반경영혁신강화사업은 
ERP, CRM과 같은 내부효율화를 위한 정보화영역을 지
원하며, 생산현장디지털화사업은 POP, MES와 같은 제조
환경에 특화된 정보화영역을 지원하고 있다. 그리고 공동
네트워크화지원사업과 업종별 클러스터 지원사업은 협업
의 개념을 바탕으로 지원되는 사업의 성격을 가지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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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SCM, EDI, 공동사업 운영시스템 등 단체를 대상으
로 지원하고 있다.

3. 기존 정보화지원사업의 문제점

기존에 시행된 중소기업 정보화지원사업은 의사결정
시간의 단축, 인건비 절감, 불량률 감소, 데이터도입시간
의 단축 등 다양한 효과를 가져왔다[4]. 하지만 최근에 이
르러 중소기업 정보화지원사업은 다양한 비판에 직면하
고 있다. 전자신문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10년에 걸친 사
업기간 동안의 동일한 형태의 자금지원방식과 성과측정
의 난해함 등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다 [9]. 이는 곧 중
소기업 정보화지원사업의 예산축소로 이어지게 되었는데 
중소기업 정보화 관련 예산은 매년 감소하여 올해에는 
전년 대비 14억원이 감소한 174억원에 그치고 있다. 중소
기업기술정보진흥원에 따르면 중소기업이 정보화를 도입
하는 데에 느끼는 애로사항이 ‘정보화 투자’를 최우선으
로 고려하고 있으며 정보화 도입 및 확대가 불필요한 이
유로 지적하는 ‘현재 정보화수준에 만족’, ‘비용부담’인 
점을 고려할 때에 예산의 감소는 중소기업 정보화 역량
강화에 직접적인 걸림돌로 작용한다고 할 수 있다[3]. 

이는 정책수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없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는데 Hassink가 자신의 연구에서 중소기업 
지원정책의 고성과를 얻고자 할 때에 고려할 요소가 정
책시행과정의 효율성이라 지적한 것에 반해, 적은 예산으
로 인해 기업선정에 많은 평가과정을 거치고 6개월간의 
사업기간을 가지는 1년 단위의 사업진행이 이루어지는 
현재 방식은 실질적으로 수월한 정책의 시행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10]. 

또한 Suarey는 산발적인 정책지원보다는 유기적인 연
계를 통한 정책지원이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11]. 하
지만 현재 중소기업 정보화 정책은 확산과 촉진위주의 
정책으로 정보시스템 지원 영역에 대한 고려가 미흡하여 
산발적인 지원에 그치고 있다. 이러한 정보화정책의 평면
적인 지원은 2009 중소기업 정보화 수준 조사의 결과를 
바탕으로 재작성한 [그림 3]에서와 같이 매년 증가하는 
정보화수준에 비해 IT활용수준은 오히려 감소하는 양상
으로 나타나고 있다[3]. 

IT활용수준이 감소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2010년 현재 중소기업 정보화는 통합정보화 단계에 이르
고 있다[3].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단위정보화에 집
중된 사업영역으로 인해 중소기업 정보화역량이 기초적
인 시스템 구축에 머무르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이용확장
성이 저해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ERP, CRM과 같은 

[그림 3] 연도별 정보화수준 및 IT활용수준

패키지 형태의 시스템을 주로 지원한 사업의 반작용으로, 
기업의 성장에 따라 다른 영역으로 정보화가 확장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용확장성을 미리 고려하지 못하였던 
것에 기인하고 있다. 사업의 확장에 따른 신규 시스템 도
입 시 검토되는 요소로 기존 시스템과의 연계가 있는데, 
자금흐름이 원활하지 못한 중소기업이 초기 구축비용을 
매몰비용으로 처리하기에는 부담이 크게 작용한다. 

둘째, 정보화지원사업의 사후관리 및 추가지원 등 후
속조치가 미흡하다. 정보화의 성과가 도입 후 단기간에 
나타나지 않는 것에 비해, 현재의 정보화사업은 연단위 
성과를 산출하고 유지하는 데에 집중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 김락상과 오상영의 연구에서는 중소기업의 정부지
원 정보화정책 성과평가 시점을 차등화하여 사업 종료 
시 지원과정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고, 1년 후 업무 프로
세스의 성과와 학습에 대한 성과를 평가하여야 하며, 2년 
후 조직단위의 재무적 성과와 고객관리의 성과를 측정하
여야 한다고 하였다[1]. 하지만 현재 매년 시행되는 사후
설문을 통한 성과평가는 시점에 대한 고려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정보화사업의 불완전한 평가가 내려질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성과에 대한 조급증이 사
업자체를 실패로 몰아갈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또한 현
재 시행되는 중소기업 정보화지원사업은 대기업의 참여
를 금지하고 있는데 이는 사업에 참여하는 IT기업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즉 삼성SDS나 LG CNS, SK C&C와 
같은 대형SI기업의 참여가 제한되고 있으며, 개발성 사업
으로의 전환으로 인해 패키지형태로 사업을 수행하는 중
형 IT기업의 참여도 미비한 실정이다. 중소IT기업의 참여
를 바탕으로 수행되는 중소기업정보화 지원사업은 IT업
체 역시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중소IT기업의 잦은 도산과 
시스템의 추가적인 기술지원 및 A/S의 어려움이 수반되
고 이는 곧 정보화지원사업의 후속조치가 미비할 수밖에 
없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셋째, 정보화와 관련된 전문성을 갖춘 인력의 부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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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현재 정보화와 관련된 교육은 개발교육과 사용교육으
로 나눌 수 있다. 시스템을 구축하고 관리하는 개발교육
은 대학의 컴퓨터공학과를 바탕으로 하는 다양한 전공과
정이 존재하지만, 시스템을 사용하는 교육에 대해서는 미
비한 실정이다. 게다가 심재륜, 최진호가 지적한 바에 의
하면 대부분의 대학에서 교육은 핵심 전공과정을 바탕으
로 지역과 기업에 필요한 교육과정이라기보다는 공학원
론 중심의 교과과정이 이루어지고 있다[2]. 또한 실제로 
중소기업청에서 수행하는 정보화교육사업의 경우에도 정
보화사업관리를 위한 교육에 국한되며, 중소기업 현장에
서 필요한 정보화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은 부족하다. 
중소기업의 IT활용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구축된 정보
시스템을 잘 활용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춘 
인력이 필요한데 반해, 인력난이 늘 문제시되는 중소기업
에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다음 장에서는 위에서 언급된 문제점들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정부정책이 이전의 중소기업정보화정책과 
어떻게 다른 시각에서 접근되어야 하는지에 관하여 포괄
적으로 검토해보고, 수요자 중심의 지원정책 다변화, 성
과 중심의 지원정책 효율화, 장기적 관점의 성장동력화의 
세 가지로 나누어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4. 현안과제와 정책방향

현재 시행되는 중소기업 정보화역량 강화 정책은 중소
기업청에서 시행하는 정책이 주를 이루고 있다. 업종에 
따라 특화하여 지원되는 산업이나 지역에 특화된 지원 
정책은 일부 존재하지만, Suarey의 주장과 같이 연속성이 
떨어지는 한 분야의 정책은 실효성이 미미할  수밖에 없
다. 그렇기 때문에 중소기업 정보화정책은 하나의 지향점
을 가지고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11].

4.1 현안과제와 정책방항Ⅰ: 수요자 중심의 지

원정책 다변화

[그림 2]에서 살펴본 각 부처의 정책은 현재까지도 불
특정다수의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물량위주의 지원이 주
를 이루고 있다. 2001년을 기점으로 시작된 정보화지원
사업은 정보화도입이 초기수준이었으므로 정보화영역의 
세부적인 수요를 알 수 없었으며, 수요를 창출하고 기반
을 조성하는 것을 사업목적으로 하였다[5]. 자연스럽게 
중소기업의 정보화지원사업은 지원자금의 성격이 융자 
혹은 출자의 개념이 아닌 무상지원의 형식을 취하게 되
었다. 최근 시행되는 기술사업의 경우 지원자금이 융자의 

개념으로 지원되는 것에 비해, 무상지원의 형태로 제공되
는 지원자금은 정보화의 성공보다는 지원자금을 받아 사
용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1].

또한 정보화 영역은 지속적인 발전을 거듭하여 현재는 
모바일 앱(App), 그린IT, IPTV등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
는 정보화에 대한 수요를 창출하고 있다. 이러한 정보화 
영역의 확장은 일반소비자의 영역을 넘어서 기업의 혁신
을 이끌어내는 원동력으로 자리매김 하는 추세이다. 

중소기업 정보화에 대한 다양한 수요는 기업의 성장단
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기업의 성장단계에는 다양한 
의견이 있지만 일반적인 제조업의 기업성장단계에 따라 
창업기업(10인미만), 중소기업(100인 미만), 중견기업
(300인 미만)으로 구분할 때에 우선 창업한지 얼마 지나
지 않은 창업기업의 경우는 정보화 영역에 대한 준비가 
미흡하고 필요성이 크지가 않다. 창업기업 혹은 벤처기업
의 단계에서는 직원이 많지 않고 상대적으로 적은 수준
의 업무부하가 있으므로, 무거운 정보화 시스템보다는 웹
을 통해 사용할 수 있는 SaaS형IT기반경영혁신 강화사업
과 같은 사용의 편리성이 강조된 시스템을 필요로 한다. 
이 단계를 거쳐 중소기업으로 진입하게 되면 생산라인의 
증가, 직원 수의 증가, 매출 증가 등으로 인해 정보화를 
통한 관리의 중요성이 부각되며 ERP, CRM과 같은 개별
정보화 지원사업이 필요하게 된다. 그리고 중견기업의 단
계에 진입하면 다른 기업과의 협업이 잦아지고 정보의 
교환이 빈번하게 발생하게 되어 SCM, EDI와 같은 정보
동기화가 일차적인 목표인 시스템을 필요로 하게 된다. 
즉, 기업의 생명주기 곡선과 같은 하나의 관점을 가지고 
전체적인 시각에서 각 사업영역을 담당할 수 있는 정보
화지원사업체계의 구축과 사업간 연계를 통해 효율적인 
정책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4.2 현안과제와 정책방항Ⅱ: 성과 중심의 지원

정책 효율화

기존의 많은 문헌에서 언급되었던 정보화의 일반적인 
효과는 효율성 제고 또는 원가절감이다. 하지만 앞서 언
급한 바와 같이 중소기업의 정보화 영역이 가치사슬의 
보조활동 영역에서 정보화의 효과성이 직접적으로 발생
하는 본원적 활동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에, 업무지원형(IT Supported business) 관점에서 비즈
니스 지향형(Business driven IT) 정보화 관점으로의 전환
이 필요하다. 이러한 관점의 전환은 정보화가 단순히 인
력을 대체하거나 현재의 업무를 합리적으로 재설계하는 
관점에서 벗어나, 정보기술을 통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
의 창출과 같은 핵심산업으로 진출하는 기회 포착의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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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서 사용됨을 말한다.
특히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모바일 분야를 이용한 사

업은 좋은 예가 될 수 있다. 스마트폰의 보급·확산으로 인
해 무선인터넷 환경과 정보접근성이 확대되고, 이로 인해 
모바일 오피스를 활용하는 보조영역과 모바일 앱
(Applications)을 활용하여 마케팅 채널을 확장시키고 다
양한 유통경로를 개발하는 등의, 본원적 활동영역의 개척
이 가능해지고 있는 현상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정
부의 각 부처에서 추진하는 앱센터(App Center)에서 중
소기업의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오픈하여 게임, 
위치기반, SNS 등과 연계하는 다양한 형태의 새로운 사
업영역이 나타날 수 있으며, 향후 중소기업에게는 새로운 
형태의 수익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와 비슷하게 IPTV의 활용은 기업의 본원적 활동에 더욱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IPTV는 양방향송수신을 기본으
로 하여 소비자의 프로슈머화를 진전시킬 수 있는 가능
성이 있으며, 엄청난 수의 채널을 통해 중소기업이 직접 
마케팅을 수행하여 제품에 대한 피드백을 즉시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즉, 생산에서 소비자에게 도달하는 
전 영역을 오픈하여 소비자에 공개하면, 소비자는 제품이
나 서비스의 장단점에 대한 의견을 전달할 수 있고, 이를 
시정하여 더 나은 제품과 서비스의 공급이 가능해질 수
가 있다. 

4.3 현안과제와 정책방항Ⅲ: 장기적 관점의 성

장동력화

앞의 [그림 2]에서 볼 수 있는 부처별 중소기업 정보화 
지원사업에서 알 수 있듯이, 중소기업 정보화지원과 관련
된 정책은 모든 사업의 영역이 ERP로 대표되는 패키지 
형태를 지원하는 사업을 중심으로 수행되었다. 이는 정보
화영역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시기에 사업이 시작되었음
에도 영향을 받았지만, 최근에 이르러서까지도 정보화와 
관련된 영역이 업무지원이나 기능개선 등 단기간에 성과
를 나타내는 단순정보화에 머무르고 있음을 보여준다. 중
소기업 정보화사업이 장기간 수행이 되고 기업의 가치성
장에 도움이 되어야함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 정보화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연단위 사업 수행과 
감소추세의 사업예산배정에 그 원인이 있다고 할 수 있
다. 

특히 최근 이슈가 되는 그린IT와 IT융복합과 같은 새
로운 IT패러다임은 단기간에 그 성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특히나 그린IT의 경우는 지속적 
관리에 따른 성과의 내재화가 일어나는 정보화영역으로 
단기간에 성과를 측정하기에는 어렵다. 이러한 요인은 중

소기업의 그린IT 도입에 난관으로 작용하게 되는데 이는 
유럽의 RoHS & REACH와 WEEE 같은 환경규제는 수출
중심형 산업구조를 바탕으로 하는 국내기업에게는 직접
적인 위협으로 작용하고 있다[8]. 하지만 그린IT를 통해 
환경규제의 현황을 관리하고 생산에서 제품 출하에 이르
기까지 유해물질 사용량을 통제하는 등의 활동을 통해, 
위협을 기회로 바꿀 수 있다. 시스템을 구축한 후 성과로 
이어지기까지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지만, 중소기업 
정보화 역량의 성장동력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정책적 지원이 수반되어야 하는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5. 맺음말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중소기업은 국가경제의 중
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정보화를 통해 경쟁력 및 
지속적인 성장동력의 확보가 가능하다. 하지만 중소기업
에 대한 정보화역량 강화를 위한 정부의 지원사업이 축
소되는 추세에 있으며, 정보화의 영역은 급격하게 변화하
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현안과제들이 나타나게 되었고, 이
에 대해서는 시장과 정부의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일원화된 정책집행기관
을 통해 하나의 시각을 유지하며 종합적이고 연계성이 
강조된 중소기업 정보화 정책집행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
다. 일원화된 정책집행기관의 부재는 곧 산발적인 지원사
업으로 이어지게 되고, 이는 곧 비효율적인 정부정책의 
집행으로 인한 예산의 낭비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효율적인 정부정책의 집행을 위해서는 입안단계에
서 중소기업 정보화의 수요를 고려한 정책이 수립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중소기업은 국내 기업의 99.9%를 차지
하고 있지만, 정보화 성과를 나타낼 수 있는 부문을 선별
하여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셋째, 정보
화가 중소기업의 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장기적 관점을 바탕으로 하는 사업성과 관리와 지원정책
의 재구성이 필요하다. 현재 관련법에서는 중소기업 정보
화 지원에 대한 명확한 언급이 없고, 정보화 예산의 관리
도 모호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장기적 관점에서 중소기업
이 정보화를 기업가치창출의 본원적 활동으로 가져가기 
위해서는 제도개선과 같은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
하다고 할 것이다. 

중소기업이 정보화를 통해 국가경제의 중추적인 역할
을 수행하기 위한 경쟁력과 지속적인 성장동력을 확보하
기 위해서는, 정책을 담당하는 정부의 각 부처와 산업계
가 중소기업 정보화에 대한 의미를 명확하게 파악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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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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